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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화

● 감독: 손용호

● 출연: 마동석 (박웅철 역), 김상중 (오구탁 역)

               김아중 (곽노순 역), 장기용 (고유성 역)

               박효준 (윤철주 역), 김인우 (요시하라 역)

               이재윤 (해골문신 역), 박원상 (조동철 역)

               조영진 (노상식 역), 박형수 (박성태 역)

               박상욱 (김창민 역), 한정현 (한미정 역)

● 러닝타임: 114분                   ● 등급:NR

● 개봉일: 2019년 9월 13일    ● 장르: 범죄, 액션

교도소 호송차량이 전복되고 최악의 범죄자들이 탈주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한다. 이에 경찰은 수감 중인 범죄자가 흉악범을 

잡는 극비 프로젝트인 ‘특수범죄수사과’를 다시 소집한다.
 

 미친개 다시 풉시다!

‘오구탁’(김상중) 반장은 과거 함께 활약했던 전설의 주먹 ‘박웅철’     

(마동석)을 찾아가고, 감성 사기꾼 ‘곽노순’(김아중)과 전직 형사 ‘고유

성’(장기용)을 영입해 새로운 팀을 구성한다.
 

새로운 멤버들이 합류해 더욱 강력하고 치밀하고 독해진 나쁜 녀

석들.

이 사건을 파헤칠수록 배후에 거대한 범죄조직이 있다는 것을 

직감한 그들은 더 나쁜 놈들을 소탕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하는

데……

 

 나쁜 녀석들의 법 없는 검거작전!

 놈들처럼 생각하고 놈들처럼 행동할 그들이 온다!

 [줄거리]

The Bad Guys: 
Reign of Chaos 
(나쁜 녀석들: 더 무비)

  ■ 신 간

흔히 교양 예술서라고 하면 왠지 작가들의 

이름이나 작품명, 예술 사조 같은 것이 잔뜩 

나올 것 같고, 쓸데없이 어렵고 딱딱할 것 같

다. 그러나 <산책자의 인문학>에서는 그런 

걱정을 내려놓아도 좋다. 이 책은 외우기도 힘

든 정보들을 잔뜩 나열하지 않는다. 그저 산

책하듯 유럽의 도시와 마을 이곳저곳을 소개

하며, 거기 얽힌 예술 작품의 탄생 비화에서 

작가의 은밀한 사생활까지 흥미진진하게 풀

어놓는다. (중략) 이처럼 흥미로운 예술의 뒷

이야기와 예술가들의 인간적인 이야기에 빠

져 있다 보면, 어느새 유쾌한 예술의 세계로 

성큼 들어선 것을 깨닫게 된다. (출판서 서평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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